
5-30-2010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138:1-10 

본문: 요한복음 13:1-17 

제목: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심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며 자신이 마지막 유얼절의 

어린양이 되어 죽으 실 것을 아시고 남기신 유언인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온전히 목욕하듯이 씻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15 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기드룐 골짜기를 지나시면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요 15:3)고 말씀하셨다.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이라고 증거한 바 

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그들은 목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배반할 

이스카리옷 유다만을 제외하셨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요 6:40). 

또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나 말씀을 통하여 깨끗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신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자들도 

구원하시어 그들 역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고전 

15:1-5).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는 

절차와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여야 함을 계시하셨다. 먼저 네 문 즉 

사복음을 통하여 성막에 들어가서 놋제단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모든 죄를 제거해야 함을 보여주셨다. 또한 놋 

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물 

대야에서 발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놋 제단에서 대신 심판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됨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미 목욕을 하였지만 발이 

더러워지면 발을 씻어야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모든 죄가 제거되어 영적인 

목욕을 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교제에 관하여 증거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 1:7-9)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주와 

선생이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그들 역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다 (요 13;13-14).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을 통하여 영적인 

목욕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서 마땅히 서로 

간에 해야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서로 간에 발을 씻기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증거햇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벧전 1:22) 

그렇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가식 없는 사랑이 

없으면 될 수 없으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증거한 것이다. 사람의 발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다. 

가식 없이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랑에 대하여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벧전 4:8)고 다시 한 번 증거했다. 

 

     진정한 사랑이란 다른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어떤 허물인들 용서하고 덮어줄 수 없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지 

않으면 모두가 더럽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이 깨끗하게 되어 흠없게 될 것을 권면했다: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엡 5:26-27)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해야 할 때이다. 신부 단장은 혼자서 할 수 없고 서로 

서로 화장을 고쳐주고 씻겨주는 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증거한 

에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계 

19:7-8)  할렐루야! 

 



5-30-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38:1-8 

Main scripture: John 13:1-17 

Subject: The meaning of washing the feet of the disciples  

     We can find a very important message unto the saints 

living in the world through the washing the feet of the 

disciples of Jesus. His final word was given unto his 

disciples just before the last Passover during the ministry of 

Jesus knowing him to be the lamb of the last Passover. 

 

     He described his death as washing that cleanse the 

believers from all sins. He spoke about the washing again 

to his disciples on the way to the Mount Gethsemane 

saying, “Now ye are clean through the word which I 

have spoken unto you.”(John 15:3) 

John the Baptist had testified of Jesus to the world saying,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John 1:29) 

In the main passage,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at they had 

already washed only except Iscariot Judah who was to 

betray Jesus. 

 

     When Jesus was staying in flesh in the world, it was the 

will of God that sent him, that every one which saw the Son, 

and believed on him, may have everlasting life (John 6:40). 

And whosoever believed on him is cleansed through the 

word of God. Since the Holy Ghost came to the world after 

Jesus was lifted to heaven, they that believe the gospel of 

Christ are also cleansed (1Cor. 15:1-5). 

 

     God commanded to Moses to build the tabernacle, and 

he revealed the procedure of the salvation through as well 

as the fellowship with the Lord in the Holy Spirit in the 

Holy place through the godly life. First of all, man is 

supposed to enter through the four doors that symbolize the 

four gospel to offer the burnt offering on the bronze alter to 

be taken his sins away. Then they had to wash their feet in 

the water basin, and entered into the Holy Place to have 

fellowship with God. 

 

     Whosoever repented, and received the Lord Jesus Christ 

by faith are already cleansed from all sins through Christ 

that received the judgment on the bronze alter on behalf of 

them. But the believers are still living in the sinful world; 

therefore they have to wash their feet to have fellowship 

with the Lord in the Holy Place. Believers are already 

washed spiritually from their sins through the blood of 

Christ. But they have to wash their feet confessing their 

sins to have fellowship with the Lord in the Spirit through 

the word of God and prayer to hear the voice of the Lord.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fellowship with the Lord: 
“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one with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cleanseth us from all sin.  If we say that 

we have no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John 1:7-9)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I then, your Lord and 

Master, have washed your feet; ye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John 13:13-14) 

In other word, whosoever is washed through the word of 

God and his blood are supposed to minister to one another 

in the church. Apostle Peter testified of washing feet one 

another’s feet in the Spirit: 

“Seeing ye have purified your souls in obeying the truth 

through the Spirit unto unfeigned love of the brethren, 

see that ye love one another with a pure heart 

fervently:”(1Pet. 1:22) 

Yes! We can wash one another’s feet only through 

unfeigned love; and it is impossible unless we obey the 

truth. The feet of man are dirt part of the body and so smell 

stink. So it is impossible to wash the feet for others unless 

we love with a pure heart fervently. Apostle Peter testified 

of such kind of love: 

“And above all things have fervent charity among 

yourselves: for charity shall cover the multitude of 

sins.”(1Pet. 4:8) 

 

     True love is to forgive the transgression of other 

brothers and sisters, and cover them up. Is there any reason 

why we may neither forgive other’s transgression nor to 

cover them up, since our Lord already has forgiven all our 

sins and cover them up? Unless we forgive other’s 

transgression and cover up in the church, we have to suffer 

ourselves without the fellowship with the Lord.  Apostle 

Paul encouraged the Ephesians to make them cleansed 

without any spot:  “That he might sanctify and cleanse it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That he might 

present it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not having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but that it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emish. “(Eph. 5:26-27) 

 

     It is right time for the bride of Christ to make up to be 

prepared as beautiful to the eyes of the Lord. The brides of 

the Lord have to help one another through washing one 

another. Apostle John reminds us again through his 

prophecy: 
“
Let us be glad and rejoice, and give honour 

to him: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is come, and his 

wife hath made herself ready. And to her was granted 

that she should be arrayed in fine linen, clean and 

white: for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ness of saints. 

“(Rev. 19:7-8) 

 

Hallelujah! 
 


